
제목  캡스톤 디자인 3회차 회의록

작성자  20140556 송인우

목적  캡스톤 디자인 초안 발표 준비

참여 인원  김태우, 이창훈, 최태훈, 송인우, 오준섭

일시  2019-03-27, 수요일 / 14:00~15:00 (약 60분간 진행)

장소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과학기술대학 433호

 회의 내용

 
 이번 주 금요일에 있을 초안 발표에 대해 서로의 생각을 좀 더 구체적으
로 하기로 했다. 사전에 작성한 초안을 토대로 전달할 내용과 수정할 내용
을 구분하여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다. 이 작업에 있어서는 이창훈 학생이 
피피티를 전반적으로 다 만들었고, 오준섭, 최태훈, 내가 보완을 하였다. 

우리가 강조해야하는 작년과의 차별성에 대해 단순화하였다. 복잡하게 생
각하지 않고 전제 조건이 다르므로 질문 받을 내용에 지레 겁먹지 않는 
것이 목표다. 무엇보다도 우리 조원들이 생각하공 있는 내용에 대해서 각
자가 명확하게 찾아오기로 하였다. 

 현 상황에서 문제점은 코딩작업이라는 이름하에 서로 미루는 현상을 보
이고 있다. 각자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할 필요를 느꼈다. 찾아오는 사람이 
있고, 찾아만 오는 사람이 있고, 아예 찾아보지 않은 티가 나는 사람이 있
었다. 이점을 보완하기 위해 다음모임부터는 모여서 찾은 내용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했다. 보다 실천적인 방향으로 방안을 모색하여 진전이 있
기로 합의하였다.

내용이 부실하다는 것이 보이므로 각자 찾은 내용을 공유하기로 했다. 공
유된 내용 빈도를 보면 이창훈 > 나 > 오준섭 > 최태훈 > 김태우 순으로 
공유하고 있다. 참여가 저조한 두 명을 더 끌어 올릴 필요성을 느꼈다.

앞으로 질문 답변에 대한 정리는 김태우 학생이 하기로 합의 보았다. 사소
한 거지만 같이 하는 자세를 보여야 하는듯 싶다. 



향후 전망

화요일 6~9시  / 금요일 9~12시 / 일요일 18시 이후 이 세 시간을 고정
하여 만나서 찾은 내용을 바탕으로 구현해보는 작업을 하기로 합의 보았
다. 여기서도 빼는 행동을 하면 그에 대한 패널티를 받기로 했다.

주변인들을 활용하여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 다시금 점검해보기로 했다 
여기서도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약간 남이 해주겠거니 하는 태도가 
종종 보여 아쉽다. 이 부분에 대한 태도를 반드시 고칠 생각이다. 



제목  캡스톤 디자인 4회차 회의록

작성자  20140556 송인우

목적  캡스톤 초안 발표 이후 보완점과 해야할 부분 할당

참여 인원  김태우, 이창훈, 최태훈, 송인우

일시  2019-03-31, 일요일 / 18:00~21:00 (약 3시간분간 진행)

장소  한국해양대학교 기숙사 가온관

 회의 내용

  오준섭 학생은 집이 멀기도 하고, 오늘은 첫 번째 주말 모이는 자리였으
므로 안와도 되는 것으로 합의 보았다. 이전에 자료를 많이 공유하였으므
로 제 역할은 다했다고 본다. 

 사소한 시간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을 보고 이점에 대해 원칙을 명확히 
세웠다. 오늘은 넘어가지만 다음에 패널티를 분명히 하기로 하였다.

각자 찾은 내용 정리해보면

김태우 : ※별다른 거 가져오지 않음 / 자료만 읽어옴
이창훈 : 셀 개수 조절하는 코딩 자료 소스 가져옴
최태훈 : 기존 자료에 맵 크기 일부 조절하는 방법과 코딩지 해석
송인우 : 기존 자료에 배 형상의 이미지 첨부하여 구현함

위 내용을 종합해보면 기존 자료에서 조금씩이나마 수정한 상황을 끄집어 
와서 비교해보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 코딩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새
로운 것을 만들기보다 괜찮은 자료에서 조금씩 바꾸어 가는 과정을 하기
로 하였다.

내가 주말간 고민한 내용을 5가지로 압축하여 각자 할당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진행하지 않으면 각자가 코딩이라는 이름하에 회피하는 것을 내버
려둘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하였다.

해야할 내용 5개
1. 불 번짐에 대한 함수 구현 -> 김태우
EX) 시간 조건 함수식이나 일정확률로 퍼지는 조건 함수식 찾아오기
2. 초기 위치 입력 방식 구현 -> 송인우
EX) 클릭 방식 또는 현위치를 좌표로 입력 방식



3. 각 셀마다 이동 시 시간 계산-> 이창훈
EX) 1초에 한 셀씩 이동한다고 하고 이동 셀 개수만큼 시간 표현
4. 최적의 경로외에 2차, 3차의 경로 확인 -> 최태훈
EX) 최적 경로 외 차순의 경로를 제시
5. 일정 경로를 따라 이동 중, 새로운 지점 입력받아 계산 -> 오준섭
EX) 불 번짐(방해물)으로 인해 새로운 경로 도출

위처럼 해야할 것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으면 일이 진행되지 않음을 명시
하였고, 책임의식을 심어주기로 했다.

향후 전망

4월 첫째주를 활용하여 지도교수이신 남종호 교수님을 찾아 뵙기로 하였
다. 이를 토대로 회의를 한 번 더 가질 예정이다.

유튜브에서 본 A star 알고리즘 영상에 대해 자문에 대한 메일을 기다리
고 있다. 답이 오면 각자 일부분씩 맡아서 구현해볼 예정이다.

 


